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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날하루최종수익금은목표액을거뜬히넘어선94만원이었다. 이

수익금은모두아름다운가게에기부되었다. 

“목표를 달성한 것도 기쁘지만, 아름다운가게에서 그야말로 아름다운

손님들과음악을나누고, 사랑을나눈참행복한하루 습니다. 내가무

엇을파는것이아니라잔뜩무언가산듯한느낌, 참좋으네요.”

내 안에서 나를 찾고 사람들과 진심을 나누는 자유인, 강산에

이날장사꾼못지않은‘수완’을보여준강산에에 해어떤이들은아

직도강한내지름만을기억할지모르겠다. 그러나2002년5년만에새음

반을들고2천년 에연착륙한강산에는이제내지름보다즐거운흥얼

거림이 더 어울리는 가수로 다가온다. 그 음반의 타이틀이 바로‘강

걸’이라는 본명을 내건 것처럼 강산에는 힘있는 목소리만 빼고는 더욱

솔직하고, 자유롭고, 부드러워졌다. 

“그간사막등여러곳을다니고, 많은친구들을만나며제스스로를되

돌아보는시간을가졌습니다. 이제음악은삶을담아낼수있어야하고,

뮤지션의삶은자신으로부터벗어나다시자신에게되돌아가야한다고

믿습니다. 제게음악은동시 인들과의사소통의수단입니다. 관객과의

관계도저는부르고듣는수직관계가아니라, 그자체가하나입니다.”

이날의즐거운장터처럼강산에는요사이즐거운흥얼거림과아름다운

나눔이있는현장에서자주노래하는모습을볼수있다. 노래를부르고

듣는행위가서로다른것이아니듯, 그의삶과노래도서로떨어진것이

아니다. 내안에서나를찾고, 사람과이웃을만나노래를나누고진심을

나눌수있어서더욱행복하고즐거운사람, 바로우리와동시 인으로

노래하는가수강산에다. 

이제그의음악과노랫소리는내지르되행동할줄모르는명사(名詞)가

아니라, 우리사는세상의막힌봇물을트게만들고, 나눔과사랑, 행복을

흐르게 만드는 동사(動詞)이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로 날아오르는 강

인한생명력을가진은빛연어처럼…. 

물건엔새생명을, 이웃엔희망을”모토로나눔과순환의

재활용 운동을 실천하고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

10월발족후현재전국에31개매장을가지고있다. 하지

만 아직도 아름다운가게의 손길을 기다리는 곳이 많을터. 그래서 아름

다운가게는매장이없는전국방방곳곳으로시민의부름을받아찾아가

는‘움직이는아름다운가게’라는독특한서비스를운 하고있다. 

자원의재순환과나눔의릴레이가이어지는곳이라면 한민국어디든

지찾아간다는이가게는트럭을멋진매장으로꾸미고신나는음악과

함께나타나는즐거운가게이다.

이동상점과 문화의 만남,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

지난 11월9일에는 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가 국민 학교 교정에나타

났다. 그런데뜻밖의손님, 아니일일점장과함께 다. 독특하고재미난

가게라는특성에딱맞는튀는헤어스타일의일일점장은바로가수강산

에. 게다가 일일점원으로는 강산에의‘음악적 아우’인 가수 윤도현과

김C까지가세를하여더욱눈길을끌었다. 

“진정한나눔은시혜가아니라자신에게가장소중한것을기꺼이내놓

는것이아닐까요? 자원봉사자들의따스한미소와함께제가가진재능

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점이 좋아서‘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

일일점장으로기꺼이취업을하 습니다.”

이동상점과문화의만남을컨셉으로한‘음악이있는아름다운가게’의

첫번째음악인으로선정된강산에의말이다. 그간때와장소를가리지

않고 박행진을이어온움직이는아름다운가게 지만, 이날은인기있

는가수들이팔을걷어붙이고나선탓인지더욱지나는이들의눈길을

사로잡았고, 그에걸맞는성과를거두었다. 

11시오픈을하며세운목표액은50만원, 강산에와그아우들이노래공

연을펼치고사인CD 증정등의적극적인‘호객’활동과즉석에서강산

에의선 라스, 의류등의애장품을경매하는이벤트등을실시한덕분

VD Special 우 리 들 의 희 망Sound Card 테마인터뷰

“나의노래는소통의수단, 
나눔의동사(動詞)이다”
음 악 이 있 는 아 름 다 운 가 게 초 점 장 가 수 강 산 에

가수 강산에가 나눔과 순환의 재활용운동을 실천하고있는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지난 11월 9일“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를 열었다. ‘음악이

있는 아름다운가게’는 음악인들이 이동판매차량‘움직이는 아름다운가게’의 일일 명예점장이 되어 작은 콘서트와 함께 재활용물품 등을 판매하고

개인소장품도 즉석에서 경매하는 행사이다. 그 첫 번째 일일 명예점장으로 활동한 가수 강산에를 만나 나눔과 희망의 노랫소리를 들어본다. 

“헌

“
”

그의음악과노랫소리는내지르되

행동할줄모르는명사(名詞)가아니라, 

우리사는세상의막힌봇물을트게만들고, 

나눔과사랑, 행복을흐르게만드는동사(動詞)이다. 

마치흐르는강물위로날아오르는

강인한생명력을가진은빛연어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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